
1 

 

원 본 세이쿄 신문 발행일 2013-03-20 면(面) 3 

제 목 나루호도 토크 내 용 목적과 목표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쫌직역 어중간 쫌의역 완의역 

   O  

 

 
야지마 본부장과 하니의- 

[나루호도(과연^^) 토-크] 
 

테마 : 목적과 목표 

참석 : 야지마 본부장, 하니 지구리더, 아사노군 

 

Q :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사노 : 창가학회 활동에서는 항상 목표를 세우네요? 

야지마 : 그렇죠. 아무 목표도 없다면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그저 되는대로 달려가는 것이 되고 말죠. 

하  니 : 아사노군도 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반면에 목표를 

정하고 기한을 의식하면 ‘좋아, 해내자!’라고 진지하게 도전할 마음이 솟아오르지요. 

아사노 : 확실히 그렇습니다만, 언제나 목표만을 염두에 두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하지…라고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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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니 :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야지마 부장님께서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라고 지도해 주셨지요. 그 

지도를 계기로 이후 목표가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야지마 : 이전에 창가고교 야구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는 코시엔 (대회 결승) 진출과 우승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야구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사노 : 코시엔 출전이나 시합에 승리하는 것은 야구부원들의 인격형성 이라고 하는 목적의 ‘수단’이라는 말이죠. 

하  니 : 그렇습니다.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야구부 활동은 그저 힘만 들 뿐, 

인격형성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말전도입니다.  

야지마 : 차원은 다르지만 학회활동도 같은 원리라 하겠습니다. 광선유포를 추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며, 활동의 목표를 잡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낙담(실망)하게 되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에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  니 :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힘을 쏟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힘을 

쏟더라도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과정에서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라는 목적을 잃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목표를 향한 투쟁이 ‘환희’로 바뀌는 것입니다.  

 

A : 우리의 목적은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것이다 
 

Q : 목표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사노 : 음… 아직 상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적은 광선유포다’라고 마음에 새겨도 역시 목표 그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요 

야지마 : 물론, 달성하기 위한 목표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기원하는 과정에서 지혜도 솟아나고 도전하는 용기도 솟아납니다.  

하  니 : 다만 그 부담감이 고통이 되어 버리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사노 군의 마음속에도 목표를 책임량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아사노 :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  니 : 학회활동의 목표는 절대 책임량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량’이라고 하면 ‘위에서 내린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회활동의 목표는 ‘(위에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숙명전환을 위해 벗의 

행복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한 자발적인 도전’입니다.  

야지마 : 학회활동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것인가를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원해서’ 할 때 힘든 속에서도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노 : 확실히 ‘우인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고 정하고 절복에 도전할 때, 홍교가 잘 되지 않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그 자체에 커다란 환희를 느낍니다. 

하  니 :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절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성업(聖業)이다. (중략) 홍교확대와 함께 

‘행복해 진 사람의 수’를 성실히 늘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책임량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근성’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회활동을 통해 ‘행복해 진 사람의 수’에 중점을 맞춰 

스스로 원하여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노 :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키는 일만 하는 근성’을 떨쳐버리고 환희를 느끼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A : 행복하게 만든 사람의 수를 세어 나갑시다.   <끝> 


